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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의 독서량과 독서향유가 이후 국어, 수학, 영어 학업성취와 어떠한 종단적 관련성을 

보이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제1단계 6차(2018년), 7차(2019년), 8차(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

여 모형별 완전사례 방식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서량은 한 달 동안 읽은 책 수의 응답범주로, 독서향유는 독서의 

취미 인식, 책에 관한 대화 선호, 서점 및 도서관 선호, 책 선물에 대한 긍정적 정서, 끝까지 읽는 경향을 묻는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별 평균등급이었으며, 학생, 학교, 

가정 배경과 고등학교 1학년 동일 과목 평균등급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독서향유는 두 후속 시점의 모든 과목에서 더 높은 

성취 방향의 유의한 종단적 관련성을 보였다. 독서량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고등학교 3학년의 국어와 

수학에서는 응답범주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성취 방향의 관련성을 보였다. 독서향유 세부문항 중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문항은 고등학교 2학년의 국어와 영어, 고등학교 3학년의 모든 과목에서 더 높은 성취 방향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독서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이해할 때 독서량뿐 아니라 독서향유와 같은 정의적 경험을 구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고등학생, 독서교육, 독서량, 독서향유, 학업성취,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longitudinal associations of reading amount and reading enjoyment in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with later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n, mathematics, and English.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a model-specific complete-case approach with data from Waves 6 (2018), 

7 (2019), and 8 (2020) of the first phase of the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13. Reading amount 

was measured by the response category for the number of books read in the previous month, and reading enjoyment 

by five items concerning reading as a hobby, talking about books, bookstores and libraries, books as gifts, and 

finishing a book once started.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average subject grades from the National Joint 

Academic Achievement Tests in the second and third years of high school, controlling for student, school, and 

family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prior achievement in the same subject. Reading enjoyment showed significant 

longitudinal associations in the direction of higher achievement across both follow-up waves and all subjects. 

Reading amount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chievement in the second year but was associated with 

lower achievement in Korean and mathematics in the third year. Among the reading enjoyment items, liking 

to visit bookstores or libraries was associated with higher achievement in Korean and English in the second 

year and in all three subjects in the third year.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and academic achievement requires considering affective experiences such as reading enjoyment 

separately from reading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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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학생들의 독서는 학습을 위한 독서, 즐거움을 위한 독서, 자기이해와 마음의 치유를 위한 독서

를 모두 포함한다. 학생들은 학습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기도 하지만, 흥미와 

호기심에 따라 책 내용을 읽고, 고민과 불안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책을 읽기도 한다. 이처럼 독서의 목적은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이 하나의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얻고 즐거움을 느끼며 자신을 이해하고 마음을 치유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독서는 학습과의 관련성만으로 평가하기보다 그 자체가 지닌 즐거움과 정서적 의미도 

함께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학교 교육의 맥락에서는 학생의 독서 경험과 학업성취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독서의 가치를 학업성취의 결과로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독서 경험이 학교 학습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는 독서량, 독서시간, 독서습관과 같은 행동적 지표뿐 아니라 독서흥미, 독서태도, 독서동기, 독서

몰입, 독서지속의지와 같은 정의적, 과정적 변수도 함께 고려해 왔다(박혜숙, 2008; 소연희, 2008; 

안영미, 정익중, 2020; 이향미, 정혜원, 2019; 정대근, 2017; 주영주 외, 2012). 또한 학생의 독서

활동이나 독서향유를 가정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조건과 함께 고려되는 학생 수준의 문화자본

으로 분석한 연구(김경근, 변수용, 2007; 백병부, 김경근, 2007)도 있다.

그러나 독서의 어떤 측면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학업성취와의 관계는 연구마다 다르게 보고되었

다. 일부 연구에서는 독서량이나 독서시간의 독립적인 관련성이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나 독서태도, 

독서의 즐거움, 독서흥미, 독서지속의지와 같은 정의적, 동기적 변수는 독서를 촉진하거나 학업성

취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혜숙, 2008; 정대근, 2017; Petscher, 2010; Retelsdorf et 

al., 2011; Wang & Guthrie, 2004). 이는 독서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는가뿐 아니라, 학생이 독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속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독서 관련 변수와 학업성취의 관계 해석 시에는 학생의 독서 경험을 측정한 시점의 

학업성취 수준과 가정 및 학교 배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서를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학생은 이미 높은 학업성취나 풍부한 교육문화적 환경을 지니고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성취가 

높은 학생이 이후 더 높은 독서동기를 보이거나 더 활발하게 독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전 독서문해력이나 학업성취를 고려한 종단연구에서는 독서 관련 변수와 이후 성취 간

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유의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오희정, 김갑성, 2020; Be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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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0).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등학교 시기의 독서 경험을 독서량과 독서향유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독서향유는 독서를 취미로 선호하는 정도뿐 아니라 책에 

관한 대화, 서점과 도서관 같은 독서문화 공간에 대한 선호, 책 선물에 대한 정서적 반응, 읽던 

책을 끝까지 읽는 경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는 독서량이나 단순한 독서태도와 동일

하지 않으며, 학생이 독서를 어떠한 정의적, 사회문화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검토하려면 독서 경험이 먼저 측정되고 이후 학업성취가 관찰되는 자료가 필요

하며, 동시에 기존 성취수준과 가정 및 학교 배경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한국교육개발원의 국가 수준 종단조사인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제1단계 1차년도인 2013년에 전국 242개 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 7,324명을 

최초 표본으로 패널을 구축하였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관련 자료와 학생평가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한국교육개발원, 발행년불명).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시기 학생의 독서량과 독서향유가 이후 시점의 과목별 학업성취와 

어떠한 종단적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독서향유를 구성하는 세부 문항별로 이후 시점의 

과목별 학업성취와의 종단적 관련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와 도서관 현장

에서 고등학생 독서활동을 이해하고 독서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의 독서량과 독서향유는 이후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 

시점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별 평균등급과 어떠한 종단적 관련성을 보이

는가?

∙연구문제 2: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의 독서향유를 구성하는 취미 인식, 책에 관한 대화 선호, 

서점 및 도서관 선호, 책 선물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및 독서 지속 경향은 이후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 시점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별 평균등급과 어떠한 종단적 관련

성을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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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독서량과 독서향유의 구분 및 학업성취와의 관련성

독서량은 일정 기간 학생이 읽은 책의 수를 측정하는 행동 변수이다. 이는 학생이 책을 접하고 

실제 독서 경험을 축적한 정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서습관, 독서 빈도와 같은 행동 변수와 

함께 독서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활용되어 왔다. Mol과 Bus(2011)는 여가 독서와 인쇄물 노출

을 다룬 99개의 연구를 메타분석하여, 인쇄물 노출이 언어능력, 독서능력 및 학업 관련 성취와 

체계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박혜숙(2008)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의 3년간 

중학생 데이터를 이용한 종단분석에서 중학생의 독서습관이 국어 교과의 성취와 관련되지만 독서

시간과의 독립적 관련성은 제한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

교 4학년 패널 중 3차년도인 초등학교 6학년 데이터를 분석한 안영미와 정익중(2020)은 초등학생

의 독서시간이 학업성취와 관련되며 학습습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영식 외(2019)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의 고등학교 2학년 단일 시점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

분석에서 독서 여부, 독서량, 독서태도가 각각 학업성취와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엄주란과 오민수(2021)도 경기교육종단연구의 고등학교 1학년 단일 시점 데이터를 분석하여 독서 

습관과 선호 및 독서활동이 학업성취와 관련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독서량은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 목적, 사전성취 및 학습습관과 분리하여 해석하기 어렵다. 

Wigfield와 Guthrie(1997)는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독서동기가 학교 

밖 독서시간과 다양한 유형의 책을 읽는 범위에 관련되었으며 특히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보

다 이러한 독서량과 독서 범위(reading breadth)를 더 일관되게 설명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 그렇지만 미국과 대만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분석한 Wang과 Guthrie(2004)의 연구

에서는 내재적 독서동기가 이야기 글 이해와 관련된 반면, 동기 변수를 고려한 후 독서량은 유의

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Becker et al.(2010)도 독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6학년까지 

추적한 결과 사전 독서문해력(previous reading literacy)을 통제하면 독서동기와 이후 독서문해

력의 관계에서 독서량의 매개효과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오재민(2014)은 초등학

생의 선호도서 분야에 따라 여러 교과의 성취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횡단적 비교 분석 

결과로서 제시하였다. 

독서량과 구분되는 독서 경험의 측면은 독서 관여(engagement) 개념에서도 설명되어 왔다. 

Guthrie와 Wigfield(2000)는 관여된 독자(engaged readers)를 독서에 대한 동기와 목적을 지니

고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읽으며 책을 매개로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시간과 다양한 

장르에 걸쳐 독서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는 독자로 설명하여 비관여 독자(disengaged reader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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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였다. 이 관점에서 독서 관여는 동기적, 인지적 요소와 함께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독서량과 같은 독서행동의 양적 지표와 구분된다.

국내에서 이순영(2006)은 독서 동기와 몰입 독서를 독서의 정의적 영역에서 검토하고 독서 

동기와 몰입 독서가 독서량, 독해능력 및 성취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다룬 선행연구를 비판적으

로 검토하였다. 특히 몰입 독서와 독서 성취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몰입 독서가 독서 

성취를 직접적으로 유도한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이순영(2021)은 청소년 비애독자의 특성을 독서 빈도뿐 아니라 독서태도, 독서 및 비독서 이유, 

독서 경험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독서 경험을 독서량뿐 

아니라 독서에 대한 태도와 선호, 지속 경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독서에 대한 흥미, 태도, 지속 의지와 같은 정의적 경험은 특히 독서 및 국어 관련 성취와 관련될 

수 있다. 소연희(2008)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흥미, 독서활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성과 국어과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독서흥미가 독서활동과 관련되고 독서

활동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성을 매개로 국어과 학업성취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주 외(2012)는 중학생의 국어성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독서태도가 외재적 학습동

기, 학습전략, 교수전략 인식과 함께 관련되었다고 제시하였다. Petscher(2010)는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32개 연구를 종합 분석하여 독서태도와 독서성취 사이에 중간 수준

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독일의 중등학교 5학년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을 종단적으

로 추적한 Retelsdorf et al.(2011)은 독서의 즐거움과 독서 자기개념이 5학년 초기의 독서수행 

수준과 관련되었으며 관심 있는 주제를 알기 위해 읽는 동기는 해당 기간의 독서수행 성장과 

관련되었다고 보고하였다. Coventry et al.(2023)은 호주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9학년까지 학생

들을 추적하여 독서향유(reading enjoyment)와 읽기성취 간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등학교 단계에서는 독서향유가 이후의 읽기성취를 예측하는 관계가 그 반대 방향, 즉 읽기

성취가 이후의 독서향유를 예측하는 관계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를 지속하게 하는 정의적, 동기적 경험에 대한 연구로서 정대근(2017)은 중학생을 대상으

로 독서유효성을 독서지속의지, 독서몰입, 독서만족으로 구분하여 국어성적과 내신성적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서지속의지는 국어성적과 내신성적 모두와 관련되었고, 독서몰입과 독

서만족은 내신성적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이 인식한 독서량에 따른 성취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Sullivan과 Brown(2015)은 1970년 영국 출생 코호트의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기와 청

소년기의 독서가 10세에서 16세 사이의 어휘 및 수학 성취의 발달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0세의 책 읽기 빈도와 16세의 책 및 신문 읽기 빈도를 독서행동의 지표로 

사용하고, 이러한 독서행동을 즐거움을 위한 독서(reading for pleasure) 또는 여가독서(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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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의 맥락에서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의 사회계층과 교육수준, 가정의 독서문화, 성별과 

출생순위, 5세와 10세의 인지검사 점수 등을 통제한 후에도 이들 독서지표는 전체적으로 어휘 및 

수학 성취의 발달과 관련되었으며 그 관련성은 어휘력에서 더 뚜렷하였다. 또한 Torppa et al.(2020)

은 핀란드 학생 2,525명을 7세부터 16세까지 추적하여 여가독서와 읽기능력 간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가독서가 이후의 읽기이해와 관련되는 경향이 나타났

으며 디지털 읽기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독서 관련 변수와 이후 학업성취의 관계가 항상 직접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희정과 김갑성(2020)은 부산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6학년까지 추적한 연구에서 독

서량, 독서시간, 신문 읽기 시간 및 도서관 이용 시간으로 구성된 독서활동이 이후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교차지연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이향미와 정혜원(2019)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중학교 2학년까지 추적한 연구에서 독서에 대한 선호와 독서 습관, 지속성 및 

독서 관련 활동 참여를 포괄한 독서활동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국어와 수학 학업성취의 초기수

준 및 변화와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독서량과 독서에 대한 정의적, 동기적 경험이 

학업성취와 관련될 수 있으나 그 관계가 학생의 기존 성취수준뿐 아니라 학업동기와 자기효능감, 

가정 및 학교 관련 조건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국내에서 종단 데이터를 활용한 

독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경험과 이후 시점의 학업성취 간 

관계를 종단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서량과 독서향

유를 구분하고, 동일 과목의 기존 성취수준과 관측 가능한 가정 및 학교 배경을 함께 고려하여 

이후 시점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별 평균등급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2. 독서 경험과 가정 및 학교 배경

학생들의 독서 경험은 학교생활, 또래 관계, 부모의 교육수준 및 사회경제적 조건 등 다양한 

독서환경 속에서 형성된다. 백병부와 김경근(2007)은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정의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과 학생 문화

자본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생 문화자본은 문학 및 교양서적 독서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수능 및 내신 성취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문화자본은 가정의 사회

자본과는 유의한 관련을 보인 반면, 가정의 경제자본 및 문화자본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

으로 나타났다.

김경근과 변수용(2007)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1차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부모 및 자녀의 문화자본, 학업성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녀의 독서향유 형태의 

문화자본이 학업성취와 정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국외에서는 De Graaf et al.(20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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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성인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청소년기 당시 부모의 독서행동을 회고하여 조사한 결과 부모의 

독서행동이 자녀의 최종 교육수준과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가정 내 의사소통 

방식이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유백산, 김경근, 2013). 

OECD(2010)는 PISA 2009 결과에서 15세 학생의 독서 관여(engagement in reading), 즉 

독서향유(enjoyment of reading)와 즐거움을 위한 독서(reading for enjoyment)가 읽기 성취와 

관련된다는 것을 보고하고, 학생의 독서습관과 학습접근(approaches to learning)이 성별 및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읽기 성취 격차를 부분적으로 매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서향유는 독서를 취미로 선호하는 정도, 책을 매개로 한 대화에 대한 선호, 서점

과 도서관 같은 독서문화 공간에 대한 친숙성, 책 선물에 대한 정서적 반응, 읽기를 지속하려는 

경향을 함께 포함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개념적으로 독서향유는 독서에 대한 반응을 의미

하는 독서태도나 독서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독서동기보다 정의적 선호와 사회적 실천, 행동적 

지속성을 함께 포괄하는 독서 관여(Guthrie & Wigfield, 2000)에 가까운 구성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책에 관한 대화 선호는 독서 관여의 사회적 상호작용 차원과 관련되며, 서점이나 도서

관에 대한 선호는 독서가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독서향유는 

이러한 이론적 개념을 그대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독서활동 문항으로 

조작화된 측정상 구성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독서향유는 학생이 독서를 어떠한 정의적, 사회

문화적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지속하는지를 보여주는 학생 수준의 독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데이터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제1단계 중 6차(2018년), 7차(2019년), 8차(2020년) 원데

이터를 사용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9; 2020).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한국교육개발원, 

발행년불명)은 시도와 도시 규모를 고려한 층화군집무선추출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을 적용하여 구축된 종단조사이며, 도시 규모를 특별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네 개 

층으로 구분하고 각 층에서 학교를 비례층화무선추출한 후 학생을 무선추출하였다. 최초 패널은 

242개교 7,324명으로 구성되었다.

6차, 7차, 8차 조사는 각각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시점에 해당한다. 학생 개인식별자를 

기준으로 6차 학생 및 학부모 데이터와 6차부터 8차까지의 학생평가 데이터를 결합하고, 6차 학생 

데이터에 포함된 학교 관련 변수를 활용하여 통합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차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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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이나 변수 결측 사례를 제외하지 않았으므로 통합 데이터셋에는 최초 패널과 동일한 7,324명

이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각 분석모형의 독립변수, 종속변수 및 통제변수에 모두 유효한 값이 

있는 사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모형별 완전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과목과 시점에 

따라 분석대상 수가 달라졌다. 독서량과 독서향유 평균점수를 함께 투입한 모형의 최종 분석대상

은 7차 과목별 평균등급 모형에서 4,681명～4,687명으로 전체 패널의 63.9%～64.0%였으며, 8차 

과목별 평균등급 모형에서는 4,457명～4,482명으로 60.9%～61.2%였다. 독서향유 5개 세부문항

을 독서량과 함께 투입한 분석모형의 분석대상도 과목별 모형에 따라 이와 유사한 범위로 나타났

다. 8차 과목별 평균등급 분석모형의 분석대상 수가 7차 분석모형보다 적었던 것은 이후 시점의 

과목별 평균등급과 관련 변수에서 결측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2. 주요 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의 독서량과 독서향유이다. 독서향유는 5개 문항의 

평균점수로 산출하여 독서량과 함께 회귀모형에 투입하였으며, 세부문항 분석모형에서는 이 평균

점수 대신 5개 문항을 동시에 투입하고 독서량을 통제하였다. 종속변수는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 

시점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별 평균등급이다. 모든 분석모형에는 성별, 지역규모, 학교설립유형, 

학교 성별 구성, 학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및 동일 과목의 고등학교 1학년 평균등급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가. 독서량(독립변수)

독서량은 6차(2018년) 학생 설문 28번에서 측정한 한 달 동안 읽은 책 수를 사용하였다. 응답은 

0권부터 9권까지의 개별 범주와 ‘10권 이상’의 총 11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독서량과 독서향유 

평균점수를 함께 투입한 회귀모형에서는 각 응답범주를 0~10으로 코딩하여 연속형 변수로 처리

하였다. 여기서 10은 정확히 10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권 이상’을 포함하는 상한개방 

범주이다.

나. 독서향유(독립변수)

독서향유는 6차(2018년) 학생 설문 29번 ‘독서활동’ 문항 중 ‘독서향유 정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1) 독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이다, (2) 다른 사람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3)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4) 책을 선물로 

받을 때 기쁘다, (5) 한 번 읽기 시작한 책은 끝까지 읽는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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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독서향유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독서량과 독서향유를 함께 투입한 회귀모형에서는 5개 문항에 모두 

유효하게 응답한 경우 문항 평균을 산출하여 독서향유 지표로 사용하였다. 세부문항 회귀모형에서는 

이 평균점수 대신 5개 문항을 각각 독립변수로 동시에 투입하였다.

다. 과목별 평균등급(종속변수)

종속변수는 7차(2019년) 및 8차(2020년) 학생평가 데이터에 수록된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수학, 영어 과목별 등급의 평균이다. 각 평균등급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학생평가 데이터에 

수록된 해당 차수의 전국연합학력평가 과목별 등급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7차 학생평가 데이터

에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점의 3월, 6월, 9월 평가 등급이 수록되어 있으며, 8차 학생평가 데이터에

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의 5월과 6월 평가 등급이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각 차수의 학생평가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과목별 등급 가운데 관측된 값을 평균하여 과목별 평균등급을 산출하였다. 

과목별 평균등급은 회귀분석에서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였다. 등급은 1등급이 가장 높고 9등급이 

가장 낮으므로, 회귀계수가 음수이면 이후 시점의 평균등급이 낮은, 즉 더 높은 성취 방향의 관련

성을 의미한다.

라. 통제변수

본 연구는 성별, 지역규모, 학교설립유형, 학교 성별 구성 및 학부모 월평균 가구소득을 배경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독서 관련 변수와 이후 시점의 과목별 평균등급 관계를 해석할 때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의 동일 과목 성취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7차 및 8차 각 과목별 평균등급 모형에 

해당 과목의 6차 평균등급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즉, 7차와 8차 국어 평균등급 모형에는 6차 

국어 평균등급을, 수학과 영어 모형에는 각각 6차 수학 및 영어 평균등급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성별, 지역규모, 학교설립유형 및 학교 성별 구성과 같은 범주형 변수는 기준 범주를 각각 남학생, 

특별시, 국공립, 남녀공학으로 설정한 뒤, 기준 범주와의 차이를 추정할 수 있도록 더미변수로 처리

하였다. 학부모 월평균 가구소득은 설문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금액을 사용하였으며, 0은 소득이 

없는 상태를 포함할 수 있는 유효 응답으로 처리하였다.

3. 분석 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독서향유 5개 문항의 평균점수 구성에 앞서 문항 응답의 내적 일관성과 공통 차원을 

보조적으로 점검하고, 완전사례로 구성된 분석표본을 확인한 후,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중선형회귀

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의 독서량과 독서향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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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점의 과목별 평균등급과 보이는 종단적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이어 독서향유 5개 세부문항

과 독서량을 동일한 분석모형에 투입하여, 다른 문항과 독서량 및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 문항이 이후 시점의 과목별 평균등급과 보이는 상대적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정리해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주: 연구문제별로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평균등급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각각 실시 

<그림 1> 연구의 분석 틀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향유 5개 문항의 평균점수 구성을 점검하였다.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α로 확인하

였고, 문항 간 상관행렬에 기초한 차원축소 분석의 적절성을 보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KMO를 

산출하였다. 이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여 제1 및 제2주성분의 

고유값, 제1주성분의 설명분산 비율 및 문항별 성분부하량을 산출하였다.

둘째, 완전사례로 구성된 분석표본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회귀모형의 완전사례 포함 여부에 

따라 6차 데이터 기준 주요 변수 특성을 비교하였다. 연속변수인 독서량, 독서향유 평균점수, 학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동일 과목의 6차 평균등급에 대해서는 완전사례 포함 집단과 제외 집단의 평균 

및 표준화 평균차이(SMD)를 산출하였다. 범주형 변수인 성별, 지역규모, 학교설립유형, 학교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집단별 분포를 비교하고 Cramér’s V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1을 위해 독서량과 독서향유 평균점수를 동일한 회귀모형에 함께 투입하였다. 

종속변수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시점의 국어, 수학, 영어 평균등급이며, 과목별 평균등급은 

연속형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비독서 집단을 구분하고 상위 독서량 범주의 사례 수와 해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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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독서량을 0권, 1-2권, 3-4권, 5권 이상의 네 범주로 재분류하고 0권을 기준범주로 

설정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독서량의 처리방식을 제외한 변수 구성과 추정

방법을 연구문제 1의 주 분석모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2를 검토하기 위해 독서향유의 5개 세부문항과 독서량을 동일한 회귀모형에 

함께 투입하였다. 문항의 동시 투입에 따른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지수(VIF)와 공차(tolerance)를 

산출하여 점검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같은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관측치가 공통된 학교환경으로 인해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분석모형에 6차 학교 ID를 군집 단위로 한 군집강건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데이터 처리와 분석은 Python 3.12.13 환경에서 pandas, NumPy 및 statsmodel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과목과 시점에 관계없이 변수의 코딩, 결측치 처리, 분석대상 선정 기준, 회귀모형의 

구성 및 추정 방법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의 일관성을 점검하기 위해 동일한 데이터와 

모형을 SPSS 29에서 재분석하여 분석 사례 수, 기술통계량, 결정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와 표준화 

회귀계수의 방향과 크기를 교차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분석표본 점검

<표 1>과 <표 2>는 차수별 자료를 결합한 통합 데이터셋에서 주요 분석변수와 배경변수의 기술

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기술통계는 회귀모형별 완전사례가 아니라 변수별로 관측된 사례를 기준

으로 산출하였으므로 표본 수는 변수에 따라 다르다. 한 달 독서량 응답범주의 평균은 2.03점

(SD=2.11, N=6,248)이었다. 이 값은 ‘읽지 않음’을 0, ‘1권’을 1부터 ‘10권 이상’을 10으로 하여 

응답범주를 0~10으로 코딩한 결과이다. 독서향유 문항의 평균은 2.89점에서 3.59점 범위였으며, 

5개 문항 중 ‘한 번 읽기 시작한 책은 끝까지 읽는다’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독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이다’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5개 문항의 평균으로 산출한 독서향유 평균점

수의 평균은 3.18점(SD=0.97, 유효 N=6,249)이었다. 평균등급은 과목과 차수에 따라 4.67점에

서 5.04점 범위였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상위 등급을 의미한다. 차수와 과목별 유효 사례 수가 

상이하므로, 평균값은 각 결과변수의 분포를 보여주는 기술통계로 해석하였다.

<표 2>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은 통합 데이터셋에서 각각 50.5%, 49.5%였다. 지역규모, 

학교설립유형, 학교 성별 구성의 백분율은 각 변수의 유효 응답자를 기준으로 집계하였다.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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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가구소득을 포함한 일부 배경변수는 결측으로 인해 유효 사례 수가 통합 데이터셋의 전체 

학생 수보다 적었다.

구분 변수 M SD 최소값~최대값 유효N

독서량 독서량 응답범주 점수(0=읽지 않음, 1=1권, …, 10=10권 이상) 2.03 2.11 0~10 6248

독서향유

문항 1 독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이다 2.89 1.12 1~5 6251

문항 2 다른 사람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3.01 1.17 1~5 6249

문항 3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3.30 1.22 1~5 6250

문항 4 책을 선물로 받을 때 기쁘다 3.11 1.19 1~5 6250

문항 5 한 번 읽기 시작한 책은 끝까지 읽는다 3.59 1.14 1~5 6250

독서향유 평균점수 3.18 0.97 1~5 6249

6차 과목별 

평균등급

국어 4.82 1.88 1~9 5226

수학 4.82 1.86 1~9 5222

영어 4.74 2.17 1~9 5225

7차 과목별 

평균등급

국어 4.79 1.82 1~9 5144

수학 4.81 1.84 1~9 5144

영어 4.82 2.07 1~9 5146

8차 과목별 

평균등급

국어 5.04 1.83 1~9 4901

수학 5.01 1.82 1~9 4873

영어 4.67 2.07 1~9 4900

주: 1) 기술통계: 전체 결합 데이터셋 기준, 2) M=평균(mean), SD=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3) 독서향유 문항: 숫자가 

높을수록 해당 진술에 대한 동의 또는 선호가 높음, 4) 과목별 평균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상위 등급

<표 1> 주요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변수 M 또는 n(%) SD 최소값-최대값 유효 N

성별
남학생 3,623 (49.5%) — — 7,324

여학생 3,701 (50.5%) — — 7,324

지역규모

특별시 1,068 (17.1%) — — 6243

대도시 1,535 (24.6%) — — 6243

중소도시 2,581 (41.3%) — — 6243

읍면지역 1,059 (17.0%) — — 6243

학교설립유형 
국공립 3,415 (55.0%) — — 6212

사립 2,797 (45.0%) — — 6212

학교 성별 구성

남녀공학 3,696 (59.5%) — — 6212

남학교 1,221 (19.7%) — — 6212

여학교 1,295 (20.8%) — — 6212

학부모 소득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536.65 435.49 0~9500 5898

주: 1) 기술통계: 전체 결합 데이터셋 기준; 백분율: 변수별 유효 응답자 기준, 2) M=평균(mean), SD=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n=빈도, %=백분율. 3) 학부모 월평균 가구소득은 만원 단위이고 0은 응답값으로 포함

<표 2> 배경변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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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사례에 따른 분석표본 구성을 점검하기 위해 완전사례 포함 학생과 제외 학생의 6차 시점 

특성을 보조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완전사례 포함 비율은 모형별로 60.9~64.0%였

으며, 포함 집단은 제외 집단에 비해 동일 과목의 기존 평균등급 수치가 낮고, 독서향유와 학부모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독서량 응답범주 점수의 차이는 매우 작았다. 성별, 

지역규모, 학교설립유형, 학교 성별 구성 등 범주형 배경변수의 분포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Cramér’s V는 최대 .113이었다. 

점검 항목
완전사례 포함 

집단 값의 범위

완전사례 제외 

집단 값의 범위
차이의 크기 해석

모형별 사례 수 4,457~4,687명 2,637~2,867명 포함 비율 60.9~64.0%
분석모형별로 전체 패널의 

약 61~64%가 회귀분석에 포함됨

6차 동일 과목 평균등급 4.58~4.74 5.57~5.76 |SMD|=.42~.57
포함 집단의 기존 성취수준이 더 

높음

독서향유 평균점수 3.25~3.26 2.95~2.96 |SMD|=.30~.32 포함 집단의 독서향유가 더 높음

독서량 응답범주 점수 2.03~2.04 2.01~2.02 |SMD|=.01~.02 독서량 차이는 거의 없음

학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561~565만원 441~451만원 |SMD|=.28~.30 포함 집단의 가구소득이 더 높음

성별, 지역규모, 

학교설립유형, 

학교 성별 구성

범주별 분포 비교 범주별 분포 비교 Cramér’s V=.106~.113
범주형 배경변수의 분포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음

주: 1) 값의 범위는 7차․8차 국어, 수학, 영어 평균등급을 종속변수로 한 6개 회귀모형에서 산출된 값, 2) 평균등급은 수치가 낮을수록 

높은 성취를 의미, 3) 학부모 월평균 가구소득은 만원 단위, 4) SMD는 완전사례 포함 집단과 제외 집단의 평균 차이를 두 

집단의 표준편차를 결합한 값으로 나눈 표준화 평균차이고, 본 표에는 차이의 방향이 아닌 크기를 제시하기 위해 그 절댓값인 

|SMD|를 제시, 5) Cramér’s V는 범주형 변수의 분포 차이를 나타내며, 본 표에는 각 분석모형에서 성별, 지역규모, 학교설립유형, 

학교 성별 구성 비교를 통해 산출된 Cramér’s V 중 최대값의 범위를 제시

<표 3> 완전사례 포함 여부에 따른 6차 데이터 기준 주요 변수 특성 비교

2. 독서향유 평균점수 구성의 기초 점검 및 세부문항 모형의 다중공선성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서향유 5개 문항의 완전응답 사례는 6,249명이었고, Cronbach’s α는 

.890, KMO는 .867로 나타났다. 주성분분석 결과, 제1주성분의 고유값은 3.511이었고 제2주성분의 

고유값은 .668이었다. 제1주성분은 전체분산의 70.2%를 설명하였으며, 문항별 성분부하량은 .641-.898 

범위로 나타났다. 문항 5의 성분부하량이 다른 문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모든 문항은 제1주

성분에 .641 이상으로 적재되었다. 이에 따라 독서향유 5개 문항은 하나의 우세한 주성분으로 

상당 부분 요약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5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독서향유 지표로 활용하였다.

독서량과 독서향유 5개 세부문항을 동일한 모형에 함께 투입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점검하

였다. 독서량과 세부문항을 함께 포함한 회귀모형의 분산팽창지수(VIF)는 1.29-3.26, 공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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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 범위였다. 이에 따라 변수 간 상호 관련성이 회귀계수의 추정과 해석을 저해할 정도의 

심각한 다중공선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표 값

완전응답 사례 수 6,249

Cronbach’s α .890

KMO .867

제1주성분의 고유값 3.511

제2주성분의 고유값 .668

제1주성분의 설명분산 비율 70.2%

제1주성분의 성분부하량 범위 .641-.898

주: 1) 성분부하량(제1주성분 기준): 문항 1=.886, 문항 2=.898, 문항 3=.881, 문항 4=.857, 문항 5=.641. 

<표 4> 독서향유 5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 및 주성분 점검

3. 독서량과 독서향유 평균점수의 이후 시점의 과목별 평균등급과의 관련성

<표 5>는 6차 동일 과목 평균등급과 학생, 가정, 학교 배경을 통제한 뒤, 6차 독서량 및 독서향유 

평균점수가 이후 시점의 과목별 평균등급과 보이는 종단적 관련성을 제시한다. 독서량 응답범주 

점수는 7차 국어, 수학, 영어 평균등급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8차 국어와 수학에서는 

독서량 점수가 높을수록 평균등급의 수치가 증가하는 관련성이 각각 나타났다(국어: B=.026, 

β=.029, p=.010; 수학: B=.039, β=.044, p<.001). 평균등급은 수치가 낮을수록 높은 성취를 

의미하므로, 이는 낮은 성취 방향의 관련성을 뜻한다. 반면 8차 영어에서는 같은 방향의 계수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19, β=.019, p=.083). 따라서 본 데이터에서 독서

량은 독서향유, 학생, 가정, 학교 관련 배경 변수 및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의 동일 과목 평균등급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후 시점의 과목별 평균등급과 높은 성취 방향의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일부 모형에서는 낮은 성취 방향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독서향유 평균점수는 모든 모형에서 이후 시점의 과목별 평균등급과 유의한 음의 관련

성을 보였다. 즉, 독서향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7차와 8차의 국어, 수학, 영어 평균등급이 낮아져 

더 높은 성취 방향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의 크기는 β=−.042에서 −.070 범위

로 크지 않았으나, 세 과목과 두 시점의 모든 모형에서 방향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독서향유

와 이후 시점의 과목별 평균등급의 관련성이 특정 과목이나 단일 시점에만 한정되어 나타난 결과

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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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별 과목 N
독서량 독서향유 평균점수

R²
B β p B β p

7차 국어 4,686 .013 .014 .170 −.113 −.059 <.001 .680

7차 수학 4,681 .011 .013 .217 −.133 −.068 <.001 .578

7차 영어 4,687 .006 .006 .485 −.104 −.048 <.001 .758

8차 국어 4,480 .026 .029 .010 −.133 −.068 <.001 .605

8차 수학 4,457 .039 .044 <.001 −.137 −.070 <.001 .474

8차 영어 4,482 .019 .019 .083 −.092 −.042 <.001 .697

주: 1) B=비표준화 회귀계수, β=표준화 회귀계수, R²=모형 전체의 결정계수 2) 성별, 지역규모, 학교설립유형, 학교 성별 구성, 

학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6차 동일 과목 평균등급을 통제 3) 표준오차는 6차 학교 ID를 군집 단위로 산출한 군집강건 표준오차 

4) 독서량은 한 달 동안 읽은 책 수의 응답범주 점수로, 0=0권, 1=1권, …, 10=10권 이상으로 코딩 5) 과목별 평균등급은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성취를 의미

<표 5> 통제변수를 고려한 독서량 및 독서향유 평균점수와 이후 시점 과목별 평균등급의 관련성

독서량의 범주 처리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의 세 과목과 고등학교 3학년의 

국어 및 영어에서 각 독서량 범주가 0권인 비독서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등학교 

3학년 수학에서만 5권 이상 집단이 0권 집단보다 낮은 성취 방향의 관련성을 보였다(B=.238, 

p=.008). 세부적인 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독서량이 이후 학업성취와 일관

된 높은 성취 방향의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독서량을 연속형으로 처리한 분석결과와 

동일하였다.

4. 독서향유 세부문항과 이후 시점 과목별 평균등급의 관련성

세부문항 분석 모형은 독서향유를 구성하는 상호 연관된 경험들 가운데 어떤 문항이 이후 시점의 

과목별 평균등급과 상대적으로 일관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분석이다. 독서향유 

5개 문항은 하나의 우세한 공통 차원으로 상당 부분 요약되지만 세부문항을 동일한 모형에 함께 

투입한 회귀계수는 문항들이 공유하는 공통분산을 통제한 후 각 문항에 남는 고유한 차이가 이후 

시점의 과목별 평균등급과 보이는 조건부 관련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세부문항 분석은 독서향유

의 구성요소를 확정하거나 문항 간 중요도의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균점수 분석을 

보완하는 탐색적 분석으로 해석하였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세부문항 모형에서 심각한 다중공

선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세부문항 중 가장 일관된 관련성을 보인 것은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문항

이었다. 이 문항은 7차 국어와 영어, 8차 국어, 수학, 영어에서 상위 등급, 즉 더 높은 성취 방향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7차 수학에서도 같은 방향의 계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다른 사람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문항은 7차 국어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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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한 번 읽기 시작한 책은 끝까지 읽는다’는 문항은 7차 국어와 영어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책을 선물로 받을 때 기쁘다’는 문항은 7차와 8차 수학에서만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독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이다’라는 문항은 어느 과목과 시점에서도 p<.05 

수준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독서량은 7차의 국어, 수학, 영어와 8차 영어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8차 국어

와 수학에서는 독서량 응답범주 점수가 높을수록 평균등급 수치가 높아지는, 즉 더 낮은 성취 

방향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차수별 과목 N 독서량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R²

7차 국어 4,686 0.010 0.033 -0.053* -0.052** -0.007 -0.032* 0.680

7차 수학 4,681 0.007 0.030 -0.048 -0.036 -0.044* -0.031 0.579

7차 영어 4,687 0.004 0.020 -0.022 -0.051** -0.017 -0.035* 0.758

8차 국어 4,480 0.023* 0.002 -0.026 -0.066** -0.030 0.002 0.605

8차 수학 4,457 0.036** -0.009 0.009 -0.072* -0.054* 0.000 0.475

8차 영어 4,482 0.016 0.022 -0.021 -0.053* -0.020 -0.017 0.697

주: 1) 각 셀은 비표준화 회귀계수(B)이며 별표는 유의수준을 나타냄, 2) 문항 1=독서가 취미임, 문항 2=책에 관한 대화 선호, 문항 

3=서점 및 도서관 선호, 문항 4=책 선물 선호, 문항 5=끝까지 읽기, 3) 독서량은 한 달 동안 읽은 책 수의 응답범주 점수로, 

0=0권, 1=1권, …, 10=10권 이상으로 코딩, 4) 성별, 지역규모, 학교설립유형, 학교 성별 구성, 학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및 6차 

동일 과목 평균등급을 통제, 5) 표준오차는 6차 학교 ID를 기준으로 산출한 군집강건 표준오차, 6) 과목별 평균등급은 값이 낮을수록 

높은 성취를 의미하므로 음의 회귀계수는 더 높은 성취 방향의 관련성을 나타냄.

*p<.05, **p<.01

<표 6> 독서량을 통제한 독서향유 세부문항과 과목별 평균등급의 관련성

Ⅴ. 토 론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제1단계 중 6차(2018년 수집), 7차(2019년), 8차(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의 독서량과 독서향유가 이후 시점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별 평균등급과 어떠한 종단적 관련성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평균등급과 학생, 가정, 학교 관련 변수를 통제한 결과, 독서향유 평균점수는 고등학교 2학년

과 3학년의 동일 과목 평균등급 모두와 더 높은 성취 방향의 관련성을 보였다. 표준화 회귀계수의 

크기는 크지 않았으나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과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의 두 시점 모두에서 

관련성의 방향이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의 독서 경험을 독서량만으로 파악하기보다, 학생이 독서를 어떤 정의적, 

사회문화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독서향유

의 개념은 독서를 좋아하는 취미로 인식하는 정도에 더하여 책에 관한 대화, 서점과 도서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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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 공간에 대한 선호, 책 선물에 대한 긍정적 정서, 독서를 지속하려는 경향을 포함한다. 

따라서 독서향유가 이후 시점의 더 높은 과목별 학업성취와 일관된 관련성을 보였다는 결과는 

학생이 일상 속에서 형성한 독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독서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이후 시점의 

학업성취와 관련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독서량은 이후 시점의 과목별 평균등급과 일관된 높은 성취 방향으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점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고등학교 3학년 국어와 수학에서는 독서량 응답범주 점수가 높을수록 평균등급 수치가 높아지는 

방향, 즉 낮은 성취 방향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독서량이 학업성취와 무관하다는 의미

라기보다 독서 권수만으로 독서 경험의 질과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독서량은 한 달 동안 읽은 책 권수를 0권부터 10권 

이상까지의 범주로 응답한 자기보고 데이터이므로, 읽은 책의 장르와 난이도, 독서 목적, 실제 독서

시간, 학습과의 연결 방식 등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리고 동일한 독서량도 서로 다른 독서 경험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독서 권수만으로는 학생의 독서 경험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본 연구의 독서량에 관한 분석 결과는 독서량이 학업성취와 정적인 관련성을 보인다고 

보고한 김영식 외(2019)와 차이를 보인다. 김영식 외(2019)는 한 달 평균 독서 권수와 담임교사

가 응답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전체 성적등급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독서량과 독서태도를 

각각 별도의 분석모형에서 검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독서량과 독서향유를 동일한 분석모형

에 투입하여 두 변수의 관련성을 상호 통제한 상태에서 검토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의 동일 과목 

평균등급을 통제하여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두 시점의 과목별 평균등급과의 종단적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두 연구의 결과 차이는 독서량과 학업성취의 관련성이 측정방식과 분석 시점, 

기존 성취수준의 통제 여부, 독서량과 독서에 대한 정의적 경험을 분석모형에 포함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독서량과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가 독서교육이나 학교의 독서 지원에서 독서량 자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독서량은 학생의 책에 대한 노출과 실제 독서 경험의 축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므로 학생의 독서 경험을 지원할 때에는 독서 권수 증가만을 목표

로 하기보다는 학생이 독서를 지속할 수 있는 흥미와 선택의 경험, 책을 둘러싼 대화, 다양한 

자료와 공간에 대한 친숙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부문항 분석에서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문항이 독서량, 다른 독서향유 

세부문항과 학생, 가정, 학교 관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의 국어와 영어, 고등

학교 3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에서 더 높은 성취 방향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독서향유 세부문항 

가운데 가장 일관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독서향유를 구성하는 여러 경험 가운데 학생이 책과 

자료를 접하는 공간에 대해 가지는 선호가 독서량과 다른 세부문항의 차이를 통제한 후에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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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의 학업성취와 비교적 일관된 관련성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문항은 학생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측정한 것으로, 실제 학교

도서관 이용 빈도나 장서 규모, 사서교사의 서비스, 독서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측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학교도서관의 구체적인 환경이나 서비스의 효과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세부문항들이 동일한 회귀모형에 함께 투입되었고 문항 간 상관도 존재하므로, 이 문항이 다른 

독서향유 경험보다 더 중요하다기보다 다른 문항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비교적 일관된 관련성을 

보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도서관의 환경과 이용이 학업성취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검토한 문헌정보학 

연구와도 연결된다. 학교도서관의 인력과 장서, 예산 등 운영 조건이 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콜로라도 연구(Lance et al., 1993)를 비롯하여, 이후 알래스카, 펜실베이니아 및 

제2차 콜로라도 연구는 사서교사의 배치와 활동, 정보기술, 정보활용교육의 교육과정 통합, 사서

교사의 리더십과 협력이 읽기 성취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Lance, Hamilton-Pennell, 

et al., 2000; Lance, Rodney, et al., 2000a; 2000b). 국내에서 이지연(2009)은 학교도서관 이용 

빈도 자체보다 이용하는 장서의 유형과 도서관 이용 목적이 학업성취와 더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학교도서관 이용의 단순한 양보다 학생이 어떤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

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독서량보다 독서향유가 이후 학업성취와 더 일관된 

관련성을 보인 본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한 함의를 가진다. 박주현과 장우권(2014)은 PISA 2009 

한국 자료를 분석하여 학교도서관 직원의 부족이 읽기, 수학, 과학 소양성취도와 부적으로 관련되

고, 학생의 독서즐거움(JOYREAD)은 세 영역의 소양성취도와 정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의 독서즐거움 지표에는 본 연구의 독서향유 5개 문항과 내용상 대응하는 취미 인식, 책에 

관한 대화, 서점이나 도서관에 대한 선호, 책 선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독서 지속성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박주현과 장우권(2014)이 동일 시점에서 독서즐거움과 PISA 소양성취도의 관련

성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종단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1학년의 독서향유와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의 과목별 평균등급 간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독서향유의 세부문항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점이나 도서관과 같은 독서공간에 대한 선호가 이후 시점의 학업성취와 

비교적 일관된 관련성을 보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독서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독서가 이후 시점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단순화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Becker et al., 2010; Wang & Guthrie, 2004)와도 연결

된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의 독서량과 과목별 평균등급, 성별, 가정 및 학교 관련 변수를 

분석모형에 함께 포함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석만으로 독서향유가 이후 시점의 성취를 인과

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독서향유가 높은 학생은 본 연구에서 충분히 측정하지 못한 

가정과 학교의 독서환경, 학업동기, 자기조절 능력, 언어적 자원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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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학업성취 경험이 학생의 독서에 대한 자신감과 즐거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독서량과 독서향유를 구분하고 과목별 사전 학업성취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후 두 

시점의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독서향유가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이후 학업성취와 같은 방향의 종단적 관련성을 보였다는 점은 고등학생의 독서 경험이 

특정 교과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교과의 이후 학업성취와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세 과목과 

두 후속 시점에 걸쳐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독서향유는 이후 학업성취와 관련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Ⅵ. 결론 및 제한점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제1단계 중 6차(2018년 수집), 7차(2019년 수집), 8차

(2020년 수집) 데이터를 활용하여 6차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의 독서량과 독서향유가 이후 시점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별 평균등급과 보이는 종단적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의 동일 과목 평균등급과 학생, 가정, 학교 관련 변수를 통제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서향유 평균점수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별 평균등급 

모두와 더 높은 성취 방향의 일관된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독서량은 이후 시점의 과목별 평균등급과 

일관된 높은 성취 방향의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독서량, 다른 독서향유 세부문항과 통제변수

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문항이 이후 두 시점의 여러 과목 

평균등급과 가장 일관된 관련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고등학생 독서를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독서는 학습을 위한 활동인 동시에 즐거움, 자기이해와 치유, 그리고 문화적 참여를 모두 

포함하는 경험이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독서 지원을 위해 학업성취 향상이나 독서 권수 확대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학생이 책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에 관해 대화하며 다양한 자료와 독서공간을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시도와 도시규모를 고려한 층화군집무선추출법에 기반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학생의 독서량과 독서향유가 연구자에 의해 무선배정(random 

assignment)된 실험연구가 아니라 관측자료를 분석한 비실험적 연구이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변수 

간 인과 효과보다는 종단적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통제하지 못한 변수가 남아 있을 수 있다. 학생의 학업동기와 자기조절 능력, 

학교와 가정의 학업지원과 독서 문화 등은 학생의 독서 경험과 학업성취 모두와 관련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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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학부모의 교육수준은 가정의 교육적, 문화적 자원과 관련되어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고등학교 시기 학부모 설문에는 부모 학력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제변수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6차, 7차, 8차 과목별 평균등급과 학부모 월평균 가구소득 등 분석에 사용된 변수 가운데 

하나 이상이 결측인 사례를 제외하면서 분석표본이 축소되었다. 완전사례 포함 여부에 따라 6차 

데이터의 주요 변수 특성을 비교한 결과, 포함 집단은 제외 집단보다 사전의 과목별 평균등급 

수치가 낮아 성취가 더 높았고 독서향유와 학부모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완전사례분석에 포함된 학생과 제외된 학생 사이에 일부 관측 가능한 특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결측이나 패널 탈락으로 인해 분석표본이 상대적으로 성취수준과 독서향유, 가구

소득이 높은 학생들에 치우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서량은 한 달 동안의 독서 권수를 자기보고 방식으로 응답한 범주형 

지표이며, ‘10권 이상’이 최상위 범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독서량을 범주화한 민감도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분석으로도 독서량이 많은 학생들 사이의 차이나 실제 독서시간, 읽은 

책의 분량을 정밀하게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에서 독서 목적, 

책의 장르와 난이도, 종이책과 전자자료의 구분, 독서 후 활동,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 학교별 사서교사 배치 여부 등에 관한 데이터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독서의 

양과 독서향유의 일부 측면을 중심으로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으며, 고등학생의 독서 

경험 전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향후 한국교육종단연구와 같은 국가 수준 종단조사에서는 고등학생의 독서 경험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독서 권수뿐 아니라 독서 자료의 유형과 목적, 독서의 자발성, 독서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 책을 매개로 한 대화, 학교도서관과 같은 독서문화 공간의 이용 경험을 구분하여 조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 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면 학생 독서 경험의 변화와 그 교육적, 

문화적 함의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독서공간에 대한 선호가 실제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이용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자료와 공간, 사서교사의 교육지원과 역할, 독서프로그램과 수업 연계 경험이 

독서향유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

과 사서교사가 고등학생의 독서 경험을 지속시키고 학습과 연결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문화적 자원, 학업동기, 자기조절 능력 등 본 연구에서 충분

히 측정하지 못한 조건을 포함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독서향유와 이후 학업성취 

사이에 확인된 종단적 관련성이 어떠한 조건에서 나타나며, 어떤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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